
부품·소재산업 육성 1650억원 투자
산자부, 신뢰성 인증부품 구매촉진책 수립 … 투자펀드 400억원 조성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에서 2002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1650억원의 지원키

로 결정했다. 부품·소재기술 개발에 1140억원,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에 360억원, 부품·소재 종합

기술 지원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산자부는 또 신뢰성 인증 부품에 대한 단계적 구매확대, 신뢰성 보험공제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신뢰성인

증부품 구매촉진 종합대책」을 2002년 6월까지 마련하고, 산업은행의 벤처자금 200억원과 산자부의 산업기반

자금 100억원(융자)을 활용한「산업기반기금 연계형 부품·소재 종합투자펀드」를 4월 결성할 예정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10일 무역클럽에서 경제5단체장, 부품·소재기업, 수요기업 및 관련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부품·소재산업을 21세기 성장

견인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등 세계적 수준의 전통주력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

큼 이를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을 Global Supply Network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병행한다면 21
세기 부품·소재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부품·소재산업의 2010년 발전비전과 2002
년도 중점추진시책을 제시했다.

부품·소재산업 현황(1999) (단위: 10억원, 1000명, %)

구 분
사업체 생산 종사자 (1998)

회사수 비중 생산액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제조업 96,891 100 458,200 100 2,325 100
부품·소재 28,213 29.1 152,400 33.3 858 36.9

신국환 장관은 부품·소재가 2001년 어려운 수출환경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5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

를 실현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점추진시책을 차질 없

이 추진해 2002년 부품·소재의 수출을 2001년보다 12.4% 증가한 7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을 21세기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 달성에 업계와 단

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29%, 생산액의 33%를 점유하는 기반산업으로 사업체수 2만8000개,

생산액 152조원, 종사자 85만8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체수출의 41.4%인 623억달러를 부품·소재 수출이 담당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수출은 1998년 이후

매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품·소재 수출동향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전체수출 132,313 143,685 172,268 150,439
부품·소재

비 중

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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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1

40

79,693

46

62,322

41

2001년 반도체를 제외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2.2% 증가한 50억6800만달러 흑자로 부품·소재

전반에 걸쳐 국산화율 제고 및 Global Sourcing화가 진전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2001년에도 96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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